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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
(온라인) 2026. 5. 29.(금) 15:00

(지  면) 2026. 5. 30.(토) 조간

오늘부터 이틀간 제9회 지방선거 사전투표, 
신분증만 들고 가까운 투표소로

- 5월 29~30일 이틀간 전국 3,571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개시
- 윤호중 장관, 세종시 조치원읍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권 행사

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월 29일(금) 오전, 윤호중 행

정안전부 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사전투표소를 찾아 모바일 주

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.

 사전투표는 선거일 당일인 6월 3일(수)에 투표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

마련된 제도로 선거권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

읍·면·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. 이번 제9회 전

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는 5월 29일(금)부터 5월 30일(토)까지 이틀 

동안 전국 3,571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.

 먼저 윤 장관은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을 방문해, 실물 주민등록증과 

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. 

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

주민센터 어디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, 관공서, 은행, 공항, 병원 등 현행 

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.

 이후, 3층 사전투표소를 찾아 새롭게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제9회 

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했다. 이번 지방선거(6.3.)는 시·도지사부터 

시·도 교육감, 시·도 및 시·군·구의원까지 총 4,227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 대규모 

선거이다. 유권자는 기본적으로 7종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게 되고, 국회의원 

보궐선거까지 포함하면 유권자는 최대 8종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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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“저도 오늘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중

한 권리를 행사하고 왔다”라고 소회를 밝히며, “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

책임질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6월 3일(수) 투표가 어려운 유권

자께서는 꼭 오늘이나 내일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

기를 바란다.”고 당부했다. 

 한편,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도 서울청사에서 차관회의를 마치고, 종로

구 보건소를 방문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.

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책임자 과  장 이준식 (044-205-3371)

선거의회자치법규과 담당자 사무관 김창균 (044-205-338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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